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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역풍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여전히 아세안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 

IMF, 필리핀 성장률 전망 6.1%에서 5.5%로 하향                                          

April 23, 2025 |  Jimmy Calapati | Malaya Business Insight 

국제통화기금(IMF)은 화요일, 필리핀의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월에 제시했던                       

6.1%에서 5.5%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IMF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세계 경제 환경으로 인해 필리핀 경제뿐만 아니라 아시아 및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전망을 수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망 하향 조정은 대외적인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필리핀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 등 직접적인 영향이 포함되어 있다고 IMF는 성명에서 밝혔다. 

 

IMF는 필리핀의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6%포인트 하향 조정하게 된 배경으로, 주요 교역국들의 성장 전망 하향 조정과 더불어 불확실성    

확대 및 금융 긴축의 영향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2025년 필리핀의 연간 평균 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망되며, 이는 1월에 발표된 2.8%보다 낮은 수치다. 

 

이 같은 수정 전망은 2025년 1분기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보다 낮았고, 세계 연료 및 식품 가격에 대한 전망이 하향 조정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전망은 IMF가 연 2회 발간하고 중간에 업데이트하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WEO)’ 보고서를 통해 발표됐다.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 

 

필리핀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MF는 올해 필리핀 경제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최근의 대외 여건을 반영하여 전 세계 및 아시아 전역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경제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 전례 없는 충격의 시기를 지나 2024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안정화 조짐이 나타났으나,”라고 밝히며, 

 

“주요 정책 변화가 글로벌 무역 체계를 재편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다시 한 번 세계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시험하는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ont. page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5%는 인도의 6.2%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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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성장률 수정 
 

IMF는 2024년 예상 성장률 3.3%에서 2025년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 조정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신흥 및 개발도상국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이 4월의 관세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지역 중 하나”라고 밝혔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IMF는 필리핀에서 최근 통과된 입법 개혁이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을 포함한 국내 인프라 프로젝트의 신속한 실행을 촉진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은 국내 소비이며, 이는 낮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실업률에 힘입어 계속해서 성장의 주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필리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5.5%로, 중국(4.0%), 일본(0.6%), 한국(1.0%), 홍콩(1.5%)보다 높은 수치다. 
 

아세안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 
 

아세안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필리핀은 2025년에 가장 빠른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은 5.2%, 인도네시아는 4.7%, 말레이시아는 4.1%, 싱가포르는 2.0%, 태국은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의 국내총생산(GDP)은 2024년에 5.7% 성장했으며, 이는 정부가 설정한 연간 성장률 목표치인 6.0%~6.5%에는 미치지 못한 수치다. 
 

올해 필리핀 정부는 GDP 성장률이 6%에서 8%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필리핀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2.6%로 제시했으며, 이는 정부의 목표인 2%에서 4% 사이와 일치한다. 

 

IMF는 “2025년의 주요 인플레이션 전망은 0.2%포인트 하향 조정되어 2.6%로 수정되었으며, 이는 2025년 1분기 동안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션                  

결과와 세계 연료 및 식료품 가격 전망 하향 조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3월 필리핀의 인플레이션은 2.1%에서 1.8%로 둔화되었으며, 1분기 동안의 국가 평균 인플레이션율은 2.2%로 기록되었다. 
 

IMF는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위험은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비교할 때, IMF의 2.6% 전망치는 베트남의 2.9%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성장률을 보이며, 말레이시아는 2.4%,                                                  

인도네시아는 1.7%, 싱가포르는 1.3%, 태국은 0.7%로 예상된다. 

 

금리 인하 여지 
 

IMF는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정책 금리를 계속 인하할 여지가 있으며, 중립적인 입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4년 필리핀의                              

인플레이션은 BSP의 목표 범위 내에 있었고, 2025년과 2026년에도 이 범위 내에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인플레이션이 BSP의 목표인 3%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잘 고정되어 있고, 생산성 갭 확대가 예상되면서               

더 완화적인 정책을 취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2월에 금리 인상을 잠시 멈춘 후, 필리핀 중앙은행은 4월 초 금리를 25bp 인하하여 목표 역레포 금리를 5.50%로 조정했다. 

 

이 결정을 내린 필리핀 중앙은행은 “더 관리 가능한 인플레이션 전망과 성장에 대한 리스크가 정책을 더 완화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널리 예상됨 
 

RCBC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 리카포트는 트럼프의 높은 수입 관세가 필리핀 수출의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요를 둔화시킬 것이기 때문

에 하향 수정은 널리 예상된다고 말했다. [Cont. p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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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가 전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리카포트는 말했다. 
 

그는 트럼프의 높은 미국 수입 관세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고,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 경제의 둔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전           

세계적인 투자, 무역, 고용 및 전 세계 경제 성장 둔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의 필리핀 인플레이션 추정치는 2025년 현지 인플레이션이 2%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예상된다는 점과 일치하며, 이는 인플레이션 바스켓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쌀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리카포트는 덧붙였다. 

 

반면, 정부 think tank인 필리핀개발연구소(PIDS)의 선임 연구원인 존 파올로 리베라는 IMF의 수정은 “점점 더 무시하기 어려운 글로벌 경제의                   

역풍들이 맞물린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자제품과 의류 같은 주요 필리핀 수출품에 영향을 미칠 경우, 미국의 수입 관세 인상이 외부 수요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무역이 이미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베라는 화요일에 본지에 보낸 별도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또한 중국과 미국 같은 주요 무역 파트너의 성장 둔화로 인한 파급 효과를 느끼고                 

있으며, 이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축소시켜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과 관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희망의 빛’ 
 

리베라는 2.6%의 인플레이션 전망이 “희망의 빛”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특히 필리핀 중앙은행(BSP)과 같은 국내 정책 입안자들에게 금리를 유지하거나, 성장 둔화가 더 이어질 경우 금리 인하를 고려할 여지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낮은 인플레이션은 소비와 실질 소득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수요의 회복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리베라는 “국가의 경제 기초는 강하지만, 트럼프의 수입 관세, 지정학적 긴장, 글로벌 금리 인상과 같은 외부 불확실성이 현재로서는 상승 잠재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WEO는 가까운 미래와 중기적인 세계 경제 분석과 전망을 제시하며, 이는 IMF가 회원국들의 경제 발전과 정책, 그리고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감시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IMF는 최신 WEO의 모든 전망이 2025년 4월 4일 현재 사용 가능한 정보, 포함된 4월 2일의 수입 관세와 초기 반응을 바탕으로 한 “기준점(reference 

point)” 전망이라고 밝혔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ph-still-fastest-in-asean-despite-global-headwinds-imf-lowers-2025-ph-growth-forecast-to-
5-5-from-6-1/ 

2024년 NCR 경제 생산량 5.6% 증가 — PSA                                                                                                                                      

April 23, 2025 | Matthew Miguel L. Castillo | BusinessWorld 

METRO MANILA’S economic 
output expanded by 5.6% in 2024, 
the statistics agency said. —                 
PHILIPPINE STAR/MIGUEL DE 
GUZMAN  

국가 통계청(PSA)은 2024년 국가 수도권(NCR)의 경제 생산량이 5.6% 증가했다고 화요일에 발표했다. 이는 2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률이다. 
 

PSA의 최신 지역별 계좌에서 발표된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메트로 마닐라의 경제 성장은 2023년 4.9%보다                   

빠르고, 2022년 7.6% 이후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NCR의 경제 생산량은 2024년 수정된 5.7% 국가 총생산(GDP)보다는 다소 낮았다. 
 

PSA-NCR 지역 본부장인 파시아노 B. 디존은 브리핑에서 “[NCR의] 경제 성장률이 특별히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향 추세에 있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2018년 상수 기준으로 NCR 경제 규모는 지난해 6.94조 페소에 달했으며, 이는 2023년 6.57조 페소보다 높은                  

수치다. [Cont. pag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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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마닐라는 전체 필리핀 경제에서 여전히 가장 큰 기여를 했으며, 

그 비율은 31.2%로, 그 다음은 칼라바르손(14.7%)과 센트럴                            

루존(11.1%)이었다. 

 

센트럴 비사야스는 2024년에 7.3% 성장하며 18개 지역 중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카라가(2023년 4.8%에서 6.9%)와               

센트럴 루존(2023년 6.1%에서 6.5%)이 있었다. 

 

반면, 무슬림 민다나오 방사모로 자치지역은 2024년에 2.7% 성장하며 

18개 지역 중 가장 느린 성장을 보였고, 2023년에는 4%였으며, 그              

뒤 로  잠 보 앙 가  반 도(2023년  4.5%에 서  4.2%)와  서 부                                       

비사야스(2023년 6.8%에서 4.3%)가 있었다. 

 

2024년에는 NCR의 경제 생산량의 거의 83%가 서비스 부문에 의해              

주도되었다. 서비스 부문은 5.9% 성장했으며, 이는 2023년의                       

5.7%보다 약간 더 빠른 성장이다. 

 

서비스 부문에서 22.5%를 차지하는 도매 및 소매 무역 부문은                     

2023년 4.4%에서 4.1%로 성장 속도가 둔화되었다. 

 

금융 및 보험 활동은 8.4% 성장했으며, 이는 2023년 8%보다 약간 더               

빠른 속도였고, 그 뒤를 이어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가 7% 성장하며 

2023년의 5.9%에서 증가했다. 

 

메트로폴리탄 뱅크 앤드 트러스트 컴퍼니(Metropolitan Bank & Trust Co.)

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니콜라스 안토니오 T. 마파는 느린                          

인플레이션이 NCR의 더 빠른 성장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 지역의 서비스 부문에서의 지속 가능성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날씨로 인한 농업 부문의                    

둔화가 약간 상쇄된 측면도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이메일에서 말했다. 

 

2024년, 물가 상승률은 3.2%로 평균을 기록하며 2023년 6%보다 낮았다.  

 

NCR에서 물가 상승률도 2023년 6.2%에서 2.6%로 완화되었다. 

 

메트로 마닐라의 서비스 산업 총 가치는 2024년에 5.76조 페소에                  

달하며, 2023년의 5.44조 페소보다 증가했다. 

 

한편, NCR 경제에서 17.1%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은 2024년에                           

4% 성장하여 2023년의 1.3%보다 빠르게 성장했다. 

 

메트로 마닐라 경제에서 0.01%를 차지하는 농업 부문은 2024년에            

0.8% 성장하며 2023년의 5.4%에서 둔화되었다. 

 

부문별 생산량에서, 네그로스 섬 지역은 2024년에 8.5% 성장률을 기록하며 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였으며(2023년 7.9%에서 증가),                  

그 뒤를 이어 카라가(2023년 7.5%에서 8%), 센트럴 비사야스(2023년 8.6%에서 7.6%)가 있었다. 

 

동시에 네그로스 섬 지역의 산업 부문은 2024년에 9.8% 성장하며 2023년 8%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였다. 

 

한편, 센트럴 비사야스의 농업 생산량은 2024년에 5.4% 성장하며(2023년 4.5%에서 증가), 지역별로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했다. [Cont. pag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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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NCR 경제 생산량 5.6% 증가 — PSA                                                                                                                                      

[Cont. from page 4] 

지출 측면에서 센트럴 비사야스는 2024년에 가계 소비에서 7.7%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3년 6.2%에서 증가한 수치다. 
 

한편, 정부 지출 성장률은 NCR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여 지난해 9.9%를 기록했으며, 2023년의 2.1% 감소에서 반등했다. 
 

다바오 지역은 지난해 총 자본 형성에서 17%의 빠른 성장을 기록했으나, 2023년의 6.3%보다는 둔화된 성장률을 보였다. 
 

1인당 기준으로, 메트로 마닐라는 여전히 503,483페소로 가장 높은 총 지역 국내 총생산(GRDP)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3년 479,415페소에서                       

5% 증가한 수치다. 
 

“NCR과 필리핀 전역의 경제 성장은 가계 수요가 유지되는 한 강하게 지속될 것입니다. 낮은 금리와 완화된 물가 상승률은 분명히 가계 수요를 촉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미스터 마파는 말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4/23/667448/ncr-economic-output-jumped-by-5-6-in-2024-psa/ 

2023년과 2024년 필리핀, 세계 3대 성장 속도 빠른 경제국                                                                                   

April 24, 2025 | ENERGY, INFRA AND ECONOMICS - Bienvenido Oplas Jr.  | The Philippine Star 

IMF는 지난 화요일에 2025년 4월 세계 경제 전망(WEO)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베이스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현재 가치와 구매력                        

평가지수(PPP) 기준으로 GDP 크기와 GDP 성장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들의 경제 규모를 비교할 때, 저는 PPP를 선호합니다. 이는 국가들의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평가가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는 PPP 기준으로 GDP가 최소 5000억 달러인 국가와 경제체가 53개 있었습니다. 아래 비교는 이 53개 경제체에 한정되며, 2024년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PPP 기준으로 GDP 크기에서는 중국이 38.15조 달러로 1위를 유지하고, 미국은 29.18조 달러로 2위, 인도는 16.19조 달러로 3위입니다.                                  

4위에서 6위는 러시아, 일본, 독일로 각각 6조에서 6.9조 달러입니다. 

 

둘째, 현재 가치 기준으로는 미국이 29.18조 달러로 1위를 차지하고, 중국은 18.75조 달러로 2위, 3위에서 5위는 독일, 일본, 인도로 각각 3.9조에서             

4.7조 달러입니다. 

 

셋째, ASEAN-6 국가들 중 PPP 기준 GDP 크기에서 인도네시아는 8위로 4.66조 달러, 태국은 22위로 1.77조 달러, 베트남은 25위로 1.65조 달러,                           

말레이시아는 30위로 1.38조 달러, 필리핀은 31위로 1.37조 달러, 싱가포르는 34위로 9100억 달러입니다. 

 

넷째, 현재 가치 기준 GDP 크기에서는 인도네시아가 16위, 싱가포르는 27위, 태국은 30위, 필리핀은 33위로 4620억 달러, 베트남은 34위, 말레이시아는 

37위입니다. 
 

다섯째, 2023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경제는 인도가 9.2%, 방글라데시가 5.8%, 필리핀은 5.5%로 3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은 5.4%, 터키와                   

베트남은 5.1%였습니다. 터키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여섯째, 2024년에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경제는 모두 아시아 국가들이었습니다. 베트남은 7.1%, 인도는 6.5%, 필리핀은 5.7%로 3위, 말레이시아는                    

5.1%,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각각 5.0%였습니다. 
 

일곱째, 2023년에 가장 큰 경제 축소(또는 부정적 성장)는 아일랜드가 5.5%, 아르헨티나가 1.6%, 오스트리아가 1.0%였습니다. 그 외에도 독일, 체코,              

스웨덴, 파키스탄, 페루, 사우디아라비아는 비교적 작은 축소를 경험했습니다. 
 

여덟째, 2024년에는 여전히 세 국가가 경제 축소를 겪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7%, 오스트리아는 1.2%, 독일은 0.2%였습니다. 따라서 두 유럽                       

국가인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연속적으로 경제 축소를 겪었습니다. 

 

아홉째, 2021-2024년 동안 G7의 세 주요 경제국 – 미국, 일본, 독일 – 는 각각 3.6%, 1.3%, 1.1%로 미약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BRICS의 세                 

주요 경제국 – 중국, 인도, 러시아 – 는 각각 5.5%, 8.2%, 3.2%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열째, 2021-2024년 동안 ASEAN-6의 평균 성장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리핀 6.1%, 베트남 5.8%, 말레이시아 5.2%, 싱가포르 5.0%, 인도네시아 4.8%,  

태국 2.2%였습니다. 

 

2020년에는 필리핀의 경제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축소를 겪었으며, 9.5% 감소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필리핀은 그 해 아시아에서 가장 심한 봉쇄 독재 정책을 시행했으며, 2021-2022년의 높은 성장은 2020년의 심각한 축소에서 회복된 결과에                          

불과했습니다. [Cont. page 6]  

https://www.philstar.com/columns/136631
https://www.philstar.com/authors/1806000/bienvenido-oplas-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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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 from page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회복하였으며,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경제적 자유를 억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 사람들이                

일하고 사업을 할 권리, 이동할 권리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DOF, DBM, NEDA(현재는 DEPDev)가 이끄는 필리핀 경제팀은 최근 경제 자유화 법안들을 포함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빠른 성장을 이끌어낸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CREATE MORE 법안은 법인세를 25%에서 20%로 인하하였고, PPP 법전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현재 경제팀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공공 부채를 어떻게 크게 줄일 것인가입니다. 필리핀의 공공 부채는 2019년 8.22조 페소에서 2020년 10.25조                

페소, 2023년 14.96조 페소, 2024년 16.40조 페소로 급증했습니다. 높은 부채는 높은 이자 지급을 의미하며, 2024년만 해도 이자 지급은 7630억 페소로, 

하루에 약 21억 페소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이자 지급만 포함된 것이며, 원금 상환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요한 지출 삭감이 필요하며, 군인 및 공무원 연금 제도를 포함한 보조금과 각종 혜택이 모두 세금 납부자들의 부담이 됩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복지 프로그램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벗어나는지에 달려있지, 그것에 더해지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보조금과 혜택은 일정이 없고 영구적입니다. 이는 세금 납부자와 기업에 대한 부담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중단하고 의미 있는 재정 통합을 이루어, 공공 자원을 사람들이 생산성과 이동성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인프라에 더 잘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4/24/2437823/philippines-top-3-fastest-growing-economies-2023-and-2024 

2월 승인된 건축 허가 감소                                                                                                                                          

April 24, 2025 | Louella Desiderio | The Philippine Star 

Workers are seen at a construction 
site in Manila on January 8, 2025.  
 
                            STAR / Ryan Baldemor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에서 건설 활동이 둔화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승인된 건축 허가 건수가 2월에                      

2.5% 감소했습니다. 

 

필리핀 통계청의 초기 데이터에 따르면, 승인된 건축 허가서에 따른 건설 프로젝트 수는 2024년 2월 14,809건에서 

2025년 2월 14,440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건설 프로젝트의 총 가치는 16.9% 감소하여 지난해 2월 500억 5백만 페소에서 416억 페소로 떨어졌습니다. 

 

이 중 주택 건축물은 63.9%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2월에는 9,223개의 주택 프로젝트가 있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달 9,115건보다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택 건축 프로젝트 수는 증가했으나, 그 가치는 24.9% 감소하여 231억 3천만 페소에서 173억 8천만 페소로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주거용 건설 프로젝트는 4.7% 감소하여 3,454건에서 3,290건으로 줄었습니다. 가치 측면에서도 비주거용 프로젝트는 213억 9천만                   

페소에서 212억 9천만 페소로 약간 감소했습니다. 

 

기존 건물의 높이나 면적을 늘리는 추가 프로젝트는 4% 감소하여 554건에서 532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추가 프로젝트의 가치는 지난해 2월 5억 6천 1백 32만 페소에서 44% 감소하여 5억 6천 1백 32만 페소로 떨어졌습니다. 

 

기존 구조물의 변경 및 수리는 14.2% 감소하여 2월에 1,058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2월에 20억 4천만 페소 규모였으며, 지난해 같은 달 40억 7천만 페소에서 49.8% 감소했습니다. 

 

기타 건설 프로젝트 수는 25.6% 감소하여 2024년 같은 달 453건에서 337건으로 줄었습니다. 

 

2월의 기타 건설 프로젝트는 3억 2천 13만 페소였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달의 4억 5천 1백 92만 페소에서 29.2% 감소한 수치입니다.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4/24/2437829/approved-construction-permits-down-february 

https://www.philstar.com/authors/1473425/louella-deside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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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훈련 투자에 대한 세금 면제 규정 간소화                                                                                            

April 23, 2025 | Luisa Maria Jacinta C. Jocson | BusinessWorld 

Students answer test questions at a 
state high school in Manila. — 
REUTERS  

국세청(BIR)은 교육 및 기술 향상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면제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BIR 수익 규정 제13-2025호는 “교육 및 훈련을 위한 기존 법률에 따라 부여된 세금 인센티브에 대한 접근을                     

방해했던 구식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 규정은 3월에 서명되었으며 4월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사업 운영의 용이성을 향상시키며, 초등 교육에서 고등 교육, 기술 교육 및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원합니다.”라고 재정부는 밝혔습니다. 

 

목표는 “민간 부문의 인적 자원 개발 투자 촉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1998년 제정된 공립학교 지원법(RA 8525, Adopt-a-School Act) 및 기업 기반 교육 및 훈련 프레임워크 법(RA 12063, Enterprise-Based 

Education and Training Act)에 명시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세금 인센티브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행”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공립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을 제공하는 민간 기업은 프로그램에 직접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된 기부금액에 대해 총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 인센티브와 면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등록된 EBET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기술 직업 훈련 기관도 특정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우선시함으로써 국가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전략적 인적 자원 투자로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킬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라고 재무부 장관 랄프 G. 렉토는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04/23/667917/tax-exemption-rules-simplified-for-education-training-investments/ 

UPCOMING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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